
PHASE 01_2F
2021.11.30 —

PHASE 02_3F 
2022.06.13 — 09.16



개막식

2022년 6월 13일(월) 14:00

한양대학교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경험과 기억으로 되돌아본 전자시대

-

1902년 한국에 전화가 개통된 지 120년,

1932년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이 태어난 지 90년,

1939년 한양대학교가 건립된 지 83년,

그리고 1962년 한국 최초의 컴퓨터가 한양대에서 만들어진 지 60년.

2022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동력인 한양대학교에서 

‘감각의 확장, 전자시대’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층 기획전시실에서 박물관이 그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소개하는 수장고형 전시를 선보인데 이어 

2022년 6월에는 3층 기획전시실에서 귀중한 소장품을 기증해주신 

기증자이자, 전자시대의 살아있는 역사인 4인의 인물을 통해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전시를 개최합니다.

한국 최초의 컴퓨터의 아버지 이만영 박사와 함께 해방 전후로 

태어나 전자기기의 얼리어답터로, 국제 표준화의 연구자로, 

엔지니어로, 변리사로, 예술가이자 창작가로 변신해온 

이중근・이정성・최달용 세 분의 삶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전자시대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양대의 실용학풍을 통해 발전해온 전자공학, 정보통신 등 

관련 학과의 실습 교육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감각의 

확장을 연구하는 최신의 성과들도 소개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어떠한 감각과 인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상상하고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장

안신원


